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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정기총회

한국광고주협회는 2월 27일 전경련회관 난초홀에

서 제14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민병준 회장은 이날 ″2002년은 광고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해야

하며 특히 매체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매체시장의

규모가 6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 정확한 데이

터나 합리성이 결여된 채 매체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을 지적했다. 

민 회장은 또 ″매체는 광고주에게 정확한 매체정보

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광고주는 그 매체의

가치를 평가하여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방송에서

는 시청률에 근거한 광고요금체계와 판매제도의 과

감한 개혁이 요구되는 한편 지나친 공리주의로 광고

주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심의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밝

혔다. 신문광고 부분에서는 ABC제도가 하루빨리 정

착되어 신문사들의 발행 부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야 함을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민 회장은 ″한국광고주협회는

2002년을 ′신문부수공사 정착의 해′로 삼고 이를 실

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주 권리를 행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먼저 광고주는 신문잡지 발행 부수에 있어 한국

ABC협회의 공사결과만을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할

것이며, 신문에 대한 신뢰의 척도로 부수 공개를 최

우선으로 삼을 것, 따라서 광고집행은 신뢰하는 매체

를 우선으로 할 것이며, 부수를 바탕으로 한 광고단

가만을 신뢰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투명

하고 과학적인 자료가 없는 매체는 광고주를 설득할

수 없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하지 못하는 매

체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민 회장은 말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는 2002년의 중점사업으로

매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이수지

총회전경(위)과매체시장의변화를촉구하는민병준회장(아래)

합리적효율적인매체환경위한

연구작업병행할것


